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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5. 10. 22.(수) 배포 즉시

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
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0.22.(수) MBC “비정규직 근로자 857만명... 60대가 21.5% 최다”, 

뉴시스 “비정규직 월급 4만원 오를 때 정규직은 10만원...격차 181만원...”, 
YTN “60세 이상 비정규직 첫 300만 명 돌파...” 기사 등 

2. 설명 내용
□ ’25.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.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

하였으며,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.2%으로 전년과 동일함
 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, 여성, 고령층 중심 한시적 

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
     * 규모(만명): ➊남성 365.0(+3.5) 여성 491.8(+7.4)

➋60대↑ 304.4(+23.3) 50대 163.6(△2.5) 29세↓ 154.5(△5.8)
➌보건복지 175.6(+21) 운수창고 34.2(+3.9)
➍한시적 584.8(+22.0), 시간제 422.9(△2.7), 비전형 183.4(△7.0)

 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* 또한 67.8%로 전년 
동월대비 +1.2%p 상승하였음

     * (’21) 59.9% → (’22) 62.8% → (’23) 65.6% → (’24) 66.6% → (’25) 67.8%

□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, 근속연수나 서면
계약 비율 등은 소폭 개선되었음

 ㅇ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.8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, 근로
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
78%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

    * 시간제제외 비정규/정규 상대임금 비율(%): (’21)72.8 (‘22)75.0 (’23)76.2 (‘24)77.9 (‘25)78.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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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
증가하고,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.5%로 전년동월대비 1.7%p 상승
하였음

 ㅇ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,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
조사 기준으로는 53.7%로, 전년동월대비 1.0%p 하락하였으나

  - 가입대상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
조사를 같이 참고하여야 하며,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
가입률은 81.7%로 0.3%p 상승하였음

    * 24.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(고용노동부, 25.4월 발표)

□ 한편,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
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·점검하고 있고,

 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상시·지속 업무 정규직 
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, 비정규직을 
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(‘26년안 69억원) 재개도 추진
하고 있음

□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
노력해 나가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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